
용인시민파워,

용인 지역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 질의서에 대한 입장

용인시민파워는 지난 3월31일,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단체 별 정책질의서를

종합하여 각 후보별로 발송하였고, 4월8일까지 회신해온 답변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.

용인시민파워의 정책 질의는 환경, 복지, 인권, 교육, 평화, 지역사회, 총 6개 주제, 10개

사안으로 각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활동계획을 물었다. 정책질의는 용인시 4개 선

거구 국회의원 후보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

질의서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용인시을 김민기(더불어민주당) 후보, 용인시병 정춘숙

(더불어민주당), 이상일(미래통합당) 후보, 용인시정 이탄희(더불어민주당), 김배곤(민중

당) 후보로 각 정책 문항에 대한 동의여부와 후보자의 생각을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

다.

10가지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방향은 동의하나, 세부적인 입장은 약

간씩 차이를 보였으며,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질의에는 용인병

이상일 후보만이 유보적인 의견을 보내왔다.

또, 용인시민파워는 지난 30여년 간 용인에서 지속되어온 개발, 토건, 성장위주의 공약에

서 벗어나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용

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주문하였다.

김민기(용인 을), 정춘숙(용인 병), 이상일용인 병), 이탄희(용인 정), 김배곤(용인 정) 후

보는 건설 도로, 교통 인프라 구축 외에도 용인시민의 친환경 생태적 삶, 지역문화 활성

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설치⦁운영 지원, 용인 문화도시 지정,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설치,

공익활동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.

지금 치러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

거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에 용인시민파워는 입법기관으로서의

국회의원의 역할과 그에 걸 맞는 정책을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, 이

런 의미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 공약 질의 답변과정은 의미가 있다 하겠

다.

용인시민사회의 질의에 응답을 하지 않은 용인 갑 지역의 후보자들을 비롯한 11명의 후

보자들에게 큰 아쉬움을 표하며,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

스스로 박탈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.

바쁜 선거 일정 속에서도 성실히 답변을 제출한 5명의 후보자에게 용인시민사회는 감사

를 전하며 앞으로 협력적 동반자로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

것을 제안한다.



질의에 대한 회신여부

선거구 후보 답변여부

용인시갑

기호1] 오세영(더불어민주당) ×

기호2] 정찬민(미래통합당) ×

기호7] 정이주(국가혁명배당금당) 연락안됨

용인시을

기호1] 김민기(더불어민주당) ○

기호2] 이원섭(미래통합당) ×

기호3] 김해곤(민생당) ×

기호7] 최준혁(국가혁명배당금당) 연락안됨

용인시병

기호1] 정춘숙(더불어민주당) ○

기호2] 이상일(미래통합당) ○

기호7] 서연우(국가혁명배당금당) 연락안됨

용인시정

기호1] 이탄희(더불어민주당) ○

기호2] 김범수(미래통합당) ×

기호6] 노경래(정의당) ×

기호7] 김배곤(민중당) ○

기호8] 김근기(친박신당 ×

기호9] 박성원(국가혁명배당금당) 연락안됨


